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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, 버검 美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

- 한국-노스다코타州 협력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 논의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0/16, 수) 오후「더그 버검(Doug Burgum)」미국 노스다코타 

주지사를 접견하고, 한-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

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‧25 전쟁 당시 약 27,000명의

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

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습니다. 대통령은 이어, ‘글로벌 포괄 전략 

동맹’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-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

바란다고 했습니다.

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, 노스다

코타州는 에너지,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(무인 드론 등)과 미래 산업(수소 생산 등)

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. 버검 주지자는 

또한,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

희망한다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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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-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

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대통령은 아울러, 노스다코타州에 거주하는 2,7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

모범적인 일원으로 노스다코타州의 발전에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

주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.

버검 주지사는 한미 간 대북 핵 억지력 강화를 다짐한 ‘워싱턴 선언’을 강력히 

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

다하겠다고 했습니다 . 또한 , 버검 주지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, 한미일

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연 윤 대통령의 용기와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

니다. <끝>


